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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학술지원 강화
1.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전자책 선정 기준 완화
우리 도서관은 2005년도에 바로북, 북토피아 등 국내 전자책을 구입하면서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기획도서 위주로 국내·외 전자책을 선정·구입해 오다가  2018년 국외도서 전자책에 DDA(Demand-
Driven-Acquisition, 이용자 요구 기반 구입)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용자들이 신청하는 ‘희망 전자책’ 위주
로 구입하고 있다. 
도입된 DDA 시스템을 통해 중앙도서관 웹 사이트에서 미소장 전자책의 내용을 ‘5분 미리보기’를 통해 일부 
열람 후 구입 신청할 수 있게 되자 2018년도부터 구입 요청이 쇄도하였으며, 이에 전자책 구입 예산도 증가
하게 되었다. 
[그림 1] 2017~2020 전자책 구입 예산
DDA 도입 이듬해인 2019년도에는 전자책 구입 요청이 폭증(2018년 984건, 2019년 4,799건)하였고, 전
자책 구입을 위한 선정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도부터 전자책 선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2020년도 전자책 선정 기준>
1) 강의교재 우선 선정
※ 연구용 학술도서는 인쇄책이 품절/절판이거나 Ebook only 출판일 경우 선정 
2) 강의교재 중 전자책 정가가 USD 200 이상이거나 인쇄책 정가 대비 130% 이상이면 인쇄책 구입 유도
※ 예외 : ① 인쇄책 품절/절판이거나 Ebook only 출판일 경우
② 수강 인원이 대학원생 10명, 학부생 30명 이상인 수업 강의교재
전자책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강의교재 위주로 전자책 구입이 이루어지자 일반 연구용 전자책 열람을 원
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은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구입단가가 비싼 전자책 수요를 감당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학술정보개발과 조진영, 학술정보운영과 안유경,
학술정보운영과 이윤경, 학술정보서비스과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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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도서별 평균 구입단가
국내도서 국외도서(서양) 국외도서(동양) 국외 전자책 국내 전자책
20,150원 80,400원 78,090원 154,790원 14,010원
그러던 2020년 9월, 한 대학원생이 전자책 구입을 신청하며 “지방 거주하는 대학원생으로 코로나로 인해 수
도권 방문이 어렵습니다. 학위논문 작성에 꼭 필요한 전자책인데 구입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신청 사유를 
남기었다. 당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직후로 2020년도 1학기에 이어 2학기 수업방식도 비대면 온라인 수
업으로 결정되어 지방 거주 학생은 물론, 수도권 거주 학생들도 도서관 방문을 자제하던 시기였다. 
이에 관장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을 터이니,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희망 전자책 구입에 대한 이용자 요청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검토해보자고 하셨고, 
이를 기점으로 강의교재 외에 연구용 학술도서에 대한 희망 전자책 수요도 점차 수용하게 되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서관 방문자 수 및 자료 대출 수가 전년도 대비 각각 49%, 30%씩 감
소하였다. 인쇄 단행본에 대한 희망도서 신청도 감소하여, 인쇄 단행본 희망도서 구입 책수와 금액도 대폭 감
소하였다.  
[그림 2] 2019~2020 희망/기획 도서(인쇄본) 구입 책수
하지만 전자책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왔으며, 2020년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더욱 가파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교육・연
구활동 지원을 위해 전자책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이에 강의교재 뿐아니라 연구용 학술도서까지 희망 
전자책 구입을 확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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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자책 선정 기준>
1) 강의교재, 연구용 학술도서 선정
※ 단, 연구용 학술도서는 신청자 전공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2) 전자책 정가가 USD 200 이상인 경우: 인쇄책 정가 대비 130% 초과 시 구입 제외
※ 예외 : ① 인쇄책 도서 품절/절판이거나 Ebook only 출판일 경우
② 수강 인원이 대학원생 10명, 학부생 30명 이상인 수업 강의교재
특히 강의 교재로 사용되는 전자책의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해 동시 이용자수를 1명에서 3명(수강
인원 71명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전자책 구입 예산도 3억 원으로 2020년보다 5천만 
원 증가하였다. 
다만 국내 전자책의 경우는 학술도서보다 교양도서(소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우리 도서관에서는 국
내 전자책은 강의교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입하지 않고 있다.
[표 2] 2020년 국내/국외 전자책 구입 비율 
구분 국내 국외 합계
구입책수 79책(5%) 1,498책(95%) 1,577책
구입금액 1,107천 원(1%) 242,996천 원(99%) 244,103천 원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자료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자책 구입 확대가 학내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 참고자료실 환경 개선
참고자료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이용자들의 요구와 자료 이용 행태 파악을 위해 2020년 4월부
터 7월까지 임시 안내데스크를 운영했다. 데스크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료 및 이용 패
턴을 파악함과 동시에, 13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자료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① 전반적인 서가 포화도가 높고 ② 디지털 자원의 증가로 참고도서 이용 빈
도가 낮으며, ③ 참고도서, 비도서, 지정도서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관찰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① 참고도서보다 지정도서, 화보 등을 더 많이 이용하며, ② 자료 이용보다 개인 학습을 위
한 열람석 이용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료 이용 및 학습 공간으로의 변화를 위해 참고자료실 환경 개
선 사업을 시행하였다(2020. 8. 10. ~ 8. 21.). 먼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전체 참고도서(R) 23,144
권 중 이용률이 낮은 1999년 이전 도서 10,100권을 수원보존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 자료 이동 후 불필요
한 서가를 폐기하여 서가 사이를 넓게 조정하고 넓어진 공간에는 1인 열람석 37석과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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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또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자주 이용하는 지정도서 서가를 출입구 근처로 배치하고, 벽면을 따라 산
재되어 있던 TRCCS(Taiwan Resource Center for Chinese Studies) 자료를 CF(Computer File) 서가 
옆으로 이동하였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해 기존 그룹스터디룸 및 악보자료실
로 운영되던 공간을 1인 학습실(3실)로 변경하였다([그림 3]).
[그림 3] 참고자료실 배치도
[변경 전]
[변경 후]
1인 학습실은 2021년 1월부터 4실로 확대하였으며, 이용 편의 증대 및 이용자 동선 파악을 위해 예약 시스
템을 도입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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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참고자료실 1인 학습실 예약 화면
참고자료실 환경 개선이 마무리된 2020년 9월부터는 관내 열람만 가능했던 자료들을 일반대출 및 밤샘대출 
도서로 전환하여 자료 이용 폭을 확대하였다([표 3]). 
[표 3] 대출 불가 자료의 대출 확대 













정보서비스센터 및 24시 반납기
지정도서 대출은






일반대출 일반 단행본과 동일하게 적용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XIJINPING
3. 코로나19 대응 멀티미디어실 운영 및 VR Tour 콘텐츠 제작
멀티미디어실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좌석 간 거리두기 및 공용 공간 좌석 재배치, 정기적인 시
설물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멀티미디어 1인 감상석의 경우 거리두기를 위해 절반의 좌석만 이용하도록 하고, 2인 이상 사용하는 다인 감
상석은 전체 이용을 금지하였다. 1인 감상석 및 자유석도 한 좌석씩 건너 띄우고 이용 불가 좌석에는 안내문
을 부착하였다.
VR 서비스도 이용 전후에 관련 기기와 용품을 소독하였으며, 이용 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하였다. VR 
Oculus, HTV VIVE 헤드셋의 경우 직접 피부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용 VR 안대 및 마스크 착
용 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 후에는 소독 처리하여 보관하였다. 헤드셋 외에 무선 어댑터 풀팩, 컨트롤
러, 스포츠 세트 등의 제품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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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층 관정미디어플렉스 이용 좌석 거리두기 현황
  
  
[그림 6] 1인 감상석 예약 안내
 
[그림 7] 좌석 예약 시 주의 사항 안내
 




관정관 7, 8 열람실 내 관정컬렉션 도서 및  6층 멀티미디어 자료를 비대면으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무인 대
출기를 6층 멀티미디어실과 7층 열람실 앞에 이동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동영상 촬영이 증가함에 따라 과제 및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 
촬영, 줌 수업 등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및 수강 지원을 위해 창의미디어스페이스를 정비하였다. 촬영 스튜디
오의 음향·조명 시설을 보강하였고, 촬영 및 영상 인코딩 장비,  편집 PC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원하였다.
[그림 9] 스튜디오 A
 
[그림 10] 스튜디오 B 
 
[그림 11] 스튜디오 C
 
정인식소극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운영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2학기부터 10인 이하 소규모 수업에만 
활용하도록 하였다. 영상 관람이 꼭 필요한 수업의 경우에 한해 최대 15인 이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였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신입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 및 외부인을 위한 ‘중앙도서관 VR Tour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서관 온라인 홍
보를 시작하였다.
[그림 12] VR Tour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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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VR Tour 콘텐츠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도서관에 방문한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
관 내·외부 모습을 상세히 담았다. 본관 및 관정관 외관 항공뷰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항공 VR 콘텐츠를 제작
하였고, 본관 및 관정관 내부는 층별로 지상 360도 촬영 및 스틸사진 촬영(약 130노드)을 통해 제작하였다. 
층별 로드맵도 제작하여 360도로 회전하는 화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Spot별 주요 시설 
및 이용자 서비스 안내 팝업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중앙도서관 VR Tour 콘텐츠는 모바일·PC 버전과 VR 헤드셋에서 구동할 수 있는 HMD(Head Mounted 
Display) 버전 두 가지로 제작되어 원하는 환경에서 실감나는 VR Library Tour를 할 수 있다. 두 버전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며 한국어 버전에는 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웹 페이지는 국문(https://library.snu.ac.kr/vr/kor.html)과  영문(https://library.snu.ac.kr/vr/
eng.html) 버전으로 제작하여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OT), 신임교원 임용 워크숍, 고교생 체험 캠프 등 다양
한 학내 온라인 행사에 도서관 소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대출·예약 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
우리 도서관은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이용 제한을 하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학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보서비스센터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 그리고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가.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 
2020년 8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단계→2단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내 구성원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는 도서관 시행세칙 제17조(대출 및 반납) 2항에 의
해 신분에 따른 이용기간의 3배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한해 5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 한 것이다. 이러한 대출 기간 연장으로 지방 거주 학생의 비대면 수업에 편의를 제공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도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 4] 학생 도서 대출 연장 기간 한시적 확대 내용 
 이용자 구분 현재 확대 비고
학부생 그룹 15책 14일(42일) 15책 14일(70일)
예약도서제외
대학원생 그룹 30책 30일(90일) 30책 30일(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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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생 도서 대출 연장 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학생 도서 대출 연장 기간 3배 → 5배 (한시적 확대)
 
Student Book loan extension period 3times → 5times (temporary extension)
 
나. 도서 예약 서비스 확대
우리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위해 대출 중 도서, 정리 중 도서, 캠퍼스 간 도서 대출, 서가에 
없는 도서, 희망도서 신청 도서에 대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도서 예약 유형에 비해 
예약 가능 책수가 3권으로 제한되어 있어 도서 이용 활성화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약 책수 확대가 필
요할 것이라 보고 2021년 6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도서 예약 서비스 확
대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따른 만족도 증가 및 자료 독점 방지로 인한 자료 순환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별기획] 코로나19 시대의 중앙도서관 대응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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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 예약 서비스 확대 안내
 
다. 태블릿 PC 대출 서비스 
학내 구성원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학습 및 연구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2020년 9월 10일부터 태블릿 PC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총 22대의 태블릿 PC를 준비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표 5] 태블릿 PC 대출 서비스 세부 내용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용 통계를 보면 일평균 2건, 월평균 57건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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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서비스센터 챗봇 서비스 운영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스마트 참고 정보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서울대도서관’ 카카오톡 채널 및 도서관 홈페
이지에 24시간 이용자 질의응답이 가능한 챗봇을 개설하여 2020년 6월 24일부터 도서관 이용 종합 안내를 
강화하였다. 이 챗봇의 인터페이스는 질문 선택형, 대화형, 실시간 채팅(사서 연결)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용
자 문의 내용의 키워드 기반 인식을 통한 자동 답변 제공이 가능하다.
[그림 15] 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관 챗봇 서비스 오픈 안내
 
